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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차례상 수산 성수품 
수급·가격 집중 점검

- 황종우 해수부 장관, 수산시장 물가 점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및 

현장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일주일여 앞둔 9월 18일(금)에 

부산의 대표 수산시장인 자갈치 시장과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을 찾아 

추석 주요 수산 성수품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추석 차례상 장보기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수산물 성수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비축 물량을 전년 대비 약 2배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2천 톤을 시장에 방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9월 16일(수)부터 

20일(일)까지 5일간 전국 300여 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역시 지난해 추석(200억원)보다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역대 최대 240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 소비자가 행사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날 황 장관은 자갈치시 장 선어·패류 매장과 남포동 건어물 시장 점포들을 

순회하며 조기, 돔, 문어 등 차례상에 필수적인 제수용 생선과 김, 멸치 등 

건어물 가격 추이와 물량 수급 여건을 면밀히 살폈다. 아울러 상인들과 만나 

명절 대목 시장 경기와 현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부스를 찾아 간편 환급 시스템 운영 실태와 소비자 대기 상황 등 

행사 진행 전반을 꼼꼼히 확인했다.



  황 장관은 “우리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넉넉한 한가위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 물량 방출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통해 수산 성수품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국민들께서 

신선한 우리 수산물을 보다 알뜰하게 구매해 풍성한 명절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연휴 직전까지 성수품 수급과 수산물 할인 6행사 진행 상황을 

빈틈없이 챙기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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